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5. 1. 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엄동설한에... 고작 3만원으로 한달 난방?”

(‘15.1.5, SBS 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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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(요지)

□ 정부는 그동안 한부모 가정과 소년․소녀 가장 1만 8천 가구를 선별해

겨울철에 등유나 연탄을 지원해 옴

□ 올해 말, 다음 겨울부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노인과 아동․

장애인 등 98만 가구에 ‘에너지바우처’를 지급하기로 함

ㅇ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원대상을 늘리다 보니 겨울 석달간 30만원

이었던 가구당 지원액이 10만원, 3분의 1로 줄어들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기존 에너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던 등유 및 연탄

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ㅇ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기존 연료비 지원사업(등유 및 연탄)의 예산

계정만 통합․시행되는 것으로, 15.2월까지는 기존 등유 및 연탄 지원

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임

ㅇ 아울러 향후에도 기존 등유 및 연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

기존 지원수준을 유지할 계획임

□ 참고로 산업부는 ‘15.12월부터 소득기준, 가구원특성, 주거형태 등

기준에 부합하는 98만가구(추산)에게 에너지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

형태로 동절기 3개월간(12~2월) 총 10만원 내외를 지급할 계획임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(044-203-5120)

박주현 사무관(044-203-5124)


